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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연방지출   17-10-28
미국이 일 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입은 2015년 현재 2.45 조 달러였습니다. 동시에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은 3.8 조 달러입니다. 연방 정부의 지출은 필수 지출 (Mandatory expenditure), 임의 지출 (discretionary Expenditure) 및 기타지출이 있습니다. 필수지출과 임의 지출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94%입니다.  필수 지출이 65%인데 여기에는 메디케어와 국민 보건비 사회보장비 실업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임의 지출에는 군사비 및 교육비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 총 임의 지출은 총 지출의 29%입니다. 이 두 종목의 비용지출은 의회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지출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. 
임의 지출에는 2,290억 달러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한편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세입은 개인 소득세가 1.48조 달러, 법인세가 3,420억 달러 등 총 2.45 조 달러입니다.  총 지출은 3.8조 달러임으로 정부는 매년 1 조 달러가 훨씬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. 즉 94%의 예산 지출은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영역은 겨우 6%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필수 지출 중에는 1.8조 달러가 넘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출을 정치인들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성역입니다. 이 지출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반드시 패합니다. 그래서 이 항목을 거룩한 소 즐 Sacred Cow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.

연방지출은 1941년에 미국민 1인당 $1,718였으나 이번 9월에 끝난 회계연도의 실적에 의하면 2017년에는 국민 1인당 $12,239 였습니다.즉 그 동안에 7.12배 증가했습니다. 1941년에 미국의 인구는133,402,471 명이었고 그 해에 연방정부의 지출은 $13,653,000,000였고 국민 1인당 지출은 $102.34였습니다. 이 액수는 2017년의 화폐가치로 계산해보면 $1,718.33에 해당됩니다.

의회 예산국의 집계에 의하면 2017년에 $3,982,000,000,000를 지출하는 현황인데 7월 현재 국민 1인당 $12,239.35를 지출하고 있습니다. 이 지출은 2차 대전에 한창일 때 즉 최고점이었던 1945년 한 해에 지출 정점이었던 인구 1인당 $9,035.08보다 35%가 높은 지출입니다. 즉 다시 말해서 1941년 당시의 지출보다 현 화폐가치로 7배 이상 되는 지출입니다. 이런 정부의 채무는 현세대가 갚을 수 있는 부채고 아니고 부채상환 의무를 후손들에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.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미루어 볼 때 군사비를 절감하기 어렵습니다. 사회보장 비용과 이미 정부다 지고 있는 부채의 이자도 절감할 수 없습니다. 많은 부분의 부채가 정치인들의 선심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. 한국도 정부의 부채가 국민 총 생산량과 같은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비용이나 무상 급식 등 선심 복지가 너무도 쉽게 남발되고 있는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특히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현재 후세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넘기는 정치활동은 자제와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. 끝 
